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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과 먹이 조화를 이루며 베이고 오채를 발함을 의미함

2) 만색(萬色)은 수묵화에서 먹색의 느낌을 다양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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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종상, 한․중․일 현대수묵화전을 계기로 본 水墨畵단상(국립현대미술관편, 수묵의 향기 수묵의 조형), 

2001, 도서출판 삶과 꿈, 19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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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진만, 수묵화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관한 연구, 홍대논총 27집,98면

6) 신상섭, 수묵으로 전개되는 자연의 근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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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방한 필법으로 형태를 극단적으로 간략화 하거나 변형하여 그린 동양화의 화법. 대상의 정확한 묘

사보다도 화가의 솔직한 감동표현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문인화의 선구를 이룬다. 중국 당대唐代 중

기 수묵산수화를 중심으로 비롯되었으며 오대五代, 송宋 초기에는 인물화, 북송北宋시대에는 화조화

花鳥畵에도 많이 사용되었다. 당대 화가를 품평品評한 주경현朱景玄의 <당조명화록唐朝名畵錄>에 

의하면 일격체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왕묵王墨은 먼저 술을 마시고 취한 뒤에 먹을 화면에 쏟고 

웃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하면서 붓을 휘둘렀다고 한다. 일격체가 시작된 당대의 회화품평에서는 정

상적인 화법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최하위에 두었으나 송대宋代에는 정통화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최

상위에 놓았다. 일(逸)은 벗어난다는 뜻으로 형태의 정확한 윤곽을 그리는 것을 중히 여기는 전통화

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며 붓 대신 손으나 수수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8) 김화영 역, 예술과영혼, 열화당, 1979, 1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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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국 당(唐)나라의 시인이자 화가. 자는 마힐摩詰. 9세에 이미 시를 썼으며, 서書와 음곡音曲에도 재

주가 뛰어났다. 그의 시는 산수․자연의 청아한 정취를 노래한 것으로 수작秀作이 많은데, 특히 남전 

藍田:陜西省 長安 동남의 縣의 별장 망천장輞川莊에서의 일련의 작품이 유명하다. 맹호연孟浩然, 위

응물韋應物, 유종원柳宗元과 함께 왕맹위유王孟韋柳로 병칭되어 당대 자연시인의 대표로 일컬어진

다. 또 그는 경건한 불교도이기도 해서, 그의 시 속에는 불교사상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하

나의 특색이다.<왕우승집>(28권) 등이 현존한다. 그림은 산수화에 뛰어나, 수묵을 주체로 하였는데, 

금벽휘영화金碧輝映畵에도 손을 대고 있어 화풍 또한 다양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순정하고 고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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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소유자로, 탁세濁世를 멀리하고 자연을 즐기는 태도 등은 남송문인화의 시조로 받들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송나라의 소동파蘇東坡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평하였다. 

당시는 장안長安에 있는 건축의 牆壁山水畵나 <창주도滄州圖><망천도輞川圖> 등이 알려져 있었으

나 확실한 유품은 전하여진 것이 없다.

10) 주경현朱景玄이 찬撰한 중국 당(唐)나라 때의 화가전畵家傳. 찬술연대는 문종의 사후(840), 회창會

昌의 폐불廢佛(845)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대 97명의 화가를 신神, 묘妙, 능能, 일逸의 4품으로 

나누고, 다시 신품神品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격格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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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만겸, 장자철학의 자아관, 영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7, 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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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병식,「수묵의 사상과 역사」 (현암사, 1985),p.64

13) 송수남,「한국화의 길」 (미진사, 1978),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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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송수남,「한국화의 길」 (미진사, 1978),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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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退耕沙問, <佛敎의 骨子는 禪, 禪은 萬法의 總府> 朝鮮佛敎叢報 第 4號, p.9.

16) 劉槿鄕 「文人畵의 史的 考察」 (思想的 背景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17) 金鍾太, 「東洋畵論」 (一志社, 1982), p.79.

18) 최병식, 「수묵의 사상과 역사」 (현암사,1985),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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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年世事空華裹 一片身心水月門

獨許萬山深密處 書長砆坐俺松關

<백년간의 세상사는 마치 空花와 같고,한 조각 몸과 마음은

 수월지간에 기탁하였네. 나 혼자만의 참 마음은 만산지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으니, 이는 한낮에 송문을 닫고 다리를 받치고 앉아 속세의 일에 무관함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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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西山, 「禪家龜鑑」 法頂譯(홍법원, 198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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折枝를 그릴 때는 가지가 세를 얻어야 하니, 비록 단지 하나의 가지가 

높고 낮고 서로 얽히더라도 기맥(氣脈)이 여전히 일괄되게 통해야 한다.

(畵折枝, 枝得勢, 雖然只一枝基榮紆高下, 氣脈仍是貫串)

20) 왕백민/강관식 옮김, 「동양화구도론」 (미진사, 1991),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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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최병식, 「수묵의 사상과 역사」 (서울;현암사, 1985),p.68

22) 朴香順, 「綿布의 침투효과에 의한 潑墨표현」 영남대석사학위논문,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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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송수남, 「한국화의 길」 (미진사),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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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 조형적인 형태와 선의 리듬은 시각적인 

    위안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구도의 리듬은 다른 자질들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정적이고 평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적이고 흥겨울 수 있다. 그러나 조형 예술에 있어서의 형태는 

    제일차적으로 시각적 위안이라는 상쾌한 감각에 연관되어 있다.25)

24) 허머트 리이드(Herbert Read1893~1968) 영국의 시인이자 예술 비평가, 예술을 과학이나 철학과 

같이 유익한 지식의 자주적 형식이라고 논하고, 예술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25) 마이클설리반 외, 백승길역, 중국예술의 세계  , 열화당 미술선서3, 1977.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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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선지. 수묵,  130×162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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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선지. 수묵,  81×130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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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선지. 수묵,  130×160cm, 2011  

  화선지. 수묵,  130×160c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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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선지. 수묵

  화선지. 수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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